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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이 교역자에게 주시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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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말씀 *

나의 사랑하는 교역자들아! 
너희의 눈물, 애씀, 고달픔, 고뇌 다 내가 안다.
성도들을 안고, 피멍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있
는가 하면
그들에게 군림하며 지시하며 지적하며 
신하를 대하는 왕처럼 하는 자도 있구나!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되겠느냐.
어린아이를 잘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관리하며
그들 눈높이로 대하고 
그들을 인격체로 대우하고.
나의 사랑스런 신부들을 윽박지르면 되겠느냐.
나의 사랑을 받고 크는 그들에게
너희가 걸림돌이 되면 되겠느냐.

너희는 투명하여라.
나를 보여 주어라.
나의 몸이 되고
나의 입이 되고 
나의 귀가 되어 주고 
나의 분신이 되어 
그들이 나를 느끼게 해 주어라.

나에게 용해된 너희를 안을 때, 만날 때 
포도나무에 뿌리내린 가지와 같이
그들이 결실할 것이요 
풍성하리라.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내가 가르치게 하며 
그들의 눈을 가리지 마라 
나에 대해 눈뜨게 하며 
그들의 손을 내게 뻗게 하라 
내가 손잡을 것이며 
그들은 나의 신부니라
신부가 신랑을 만나야 
곤고하지 않고 기쁘며
근본적인 해갈이 된다.

나를 가장 잘 만나게 하는 자
그가 목회를 잘하는 자이다.
유능의 표준이 무엇이냐.
자신이 잘나서 하는 자,
나를 가로 막는 자,
나의 신부들은 나를 숨 쉬지 못 한다.
너의 소리를 높일 때 
나의 소리는 닫혀지고
너의 모습이 드러날 때 
나의 모습은 숨어진다.
너의 고통을 말할 때 
나는 숨막히며
너의 공로를 자랑할 때 
나는 기막힌다.

나는 나의 신부 안에 거하고 싶구나.
나의 사랑을 쏟아 붙고 싶구나.
나의 사랑 목회자들아
너희가 나의 사랑을 무한대로 부어 주어라.
그들이 눈뜨고 귀가 열려
하늘의 온전한 신부가 되도록. 

나
오늘도 온전한 신부를 찾아 나선다.


